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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색기업, 악성폐수 수백톤 무단방류
화학적산소요구량 최고 12.5배 초과 … 색도는 기준치 37배 넘어서

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28일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든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염색·장신구 제조기업 6곳을

적발했다.

서울시 특사경은 폐수가 발생할만한 서울지역 제조기업 98곳을 점검해 1곳은 대표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를

받고 있는 나머지 5사의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.

적발기업 가운데 한 곳은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성동구 성수동 소재 공장에서 하루 평균 8톤 넘게 총 수백

톤의 염색 폐수를 하수도에 몰래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.

무단 방류된 폐수는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이 배출 허용 기준치의 최고 12.5배를 초과하고, 색도가 기준치

의 37배를 넘을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했다.

특히, 낡은 폐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아예 하수구로 직접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

했다고 서울시 특사경은 설명했다.

함께 적발된 M사는 폐수를 공공 하수구로 방류할 수 있도록 세면시설로 위장한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기도

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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